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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홍의 위험한 놀이'

자전적 이야기·시대정신으로 미술계 주목

아이들 전쟁놀이 빗대 '참혹한 현실' 표현

제각각 개성있는 가면 등 인간 군상 축소

안창홍 作 '위험한 놀이', 1984, 종이에 색연필, 76×105㎝. /경기도미술관 소장

안창홍이 그리는 현실 세계는 적나라하기에 때로는 더욱 애달프다. 그는 자전적인 이야기와 감정을 화폭



에 가감 없이 쏟아내면서도 시대정신을 외면하지 않은 작품으로 동시대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가족사진', '위험한 놀이', '49인의 명상'과 같은 독보적인 개성을 갖춘 연작을 발표하며 한국 미술계에 걸출

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소위 말하는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 후 그림에 매진하며 'POINT현대미술

회', '현실과 발언'과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였다. 1989년에는 경기도 양평에 터를 잡고 지금까지 왕성히 작

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인 '위험한 놀이'는 안창홍의 초기 연작에 속한 작품이다. '위험한 놀이' 연작은 아이들

이 행하는 전쟁놀이에 빗대어 인간의 본능적인 폭력성과 참혹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벌판에서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가 한창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창과 칼을 손에 쥐고 쓰러진 인형 더미를 딛고 서 있다. 들판 위 늘어선 기하학적인 구조

물과 얼굴과 표정을 가면으로 가린 채 익명성을 띤 아이들의 모습은 언뜻 비디오 게임의 한 장면처럼 초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생명력을 잃고 쓰러진 천 인형과는 달리 아이들이 쓴 가면은 어느

것 하나 같지 않고 제각각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

또한, 크고 용맹해 보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 놀이가 버거운 듯 다른 이에게 안긴 작은 아이도 있다. 아

마도 이는 작가가 구현한 인간 군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면 오른쪽 뒤편의 투구벌레 가면을 쓴 아이는 눈앞의 비참한 광경을 그저 관망하듯 서있다. 그러나

뾰족한 가면 사이로 삐져나온 말간 살갗에서 비로소 이들 모두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임을, 이 모든

광경이 상상이 아닌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위험한 놀이' 연작이 그려진 1980년대 초는 주지하듯 12·12 군사반란으로 세력을 잡은 신군부가 들어서고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격동의 시대였다. 안창홍은 당대 인간성을 상실한 세태와 무감각하게 폭력을

자행하던 현실을 작품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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